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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 잘 익은 복숭아를 반으로 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복숭아와 애벌레』는 평범한 여름

날을 상상으로 가득한 특별한 하루로 바꾸어 주는 그림책이다. 복숭아 속에서 만난 애벌레와 함께 

신나게 뛰놀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린이 독자는 어느새 아이와 함께 복숭아 속 세상을 

여행하게 된다. 이야기의 끝에서 아이는 애벌레에게 “넌 다 자라면 뭐가 돼?” 하고 묻는다. 애벌레

는 무엇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며 웃고, 아이도 되고 싶은 것이 자꾸 바뀐다고 말한다. 꼭 하나의 

꿈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상상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

중한 꿈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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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속에서 만난 특별한 여름

일상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찬란한 상상

상상



상상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복숭아를 한 입!

여러분은 딱딱한 복숭아와 말랑한 복숭아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나요?  
달콤한 향기와 식감을 떠올리며 더 먹고 싶은 복숭아를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주인공 아이가 복숭아를 먹으려는 순간, 복숭아 속에서 애벌레가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애벌레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둘의 대화를 자유롭게 써 봅시다.

딱딱한 복숭아                                                             말랑한 복숭아                                                             

그 이유는? 

나 :

애벌레 :

나 :

애벌레 :

애벌레 : 안녕!



상상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복숭아 속 탐험

내가 애벌레가 되어 복숭아 속으로 들어간다면  
무엇을 하며 놀고 싶은지 상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놀이를 적고, 그림을 그려 봅시다.

예시: 커다란 미로를 만들어서 애벌레 친구들과 술래잡기하고 싶어요. 



상상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내일의 나 꿈꾸기

아이와 애벌레는 신나게 놀고 난 후 다시 원래 몸으로 되돌아옵니다. 
아이가 “넌 다 자라면 뭐가 돼?” 하고 묻자, 애벌레는 무엇이 되어도 좋다고 답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꿈이 자주 바뀌어도 괜찮아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꿈을 적거나 그려 보세요!


